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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선유시추 화격 아저표주 도인
지난해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강화된 자체 표준 준비 중

' 即는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속적인 석유시추활동을 위하여 미 연방규제보다 엄격한 안전과 

환경표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편집자〉

▲ BF사는 머(시코 만 기름유출 사 

고 이후 사고보상금으로 40억 달러 

이외에도 강화된 자체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의 폭발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에 

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브리티시 페트롤리 엄 (BP： British Petroleum)은 향후 멕 

시코 만에서 진행되는 석유시추 프로젝트에 보다 엄격한 새로운 임의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사고보상금으로 40억 달러를 약속한 회사는 멕시코 만 

에서 석유시추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연방 안전과 횐경표 

준보다 강화된 자체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방 규제기관들은 11명의 인부와 500만 배럴의 기름을 분출했던 2010년 4월 재 

난 발생 후 유정(油井)이 봉합되기 3개월 전에 멕시코 만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석유 

시주를 정지시켰다. 올해 해양에너지 운영 , 규제 • 집행국 (Bureau of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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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은 엄격해진 신규 가이드라인에 맞 

춰 시추를 허가하였으나 BP는 이직 새로운 유정 

및 진행하던 시추 프로젝트 모두 허가받지 못한 

상황이다.

모든 신규 규제 이상으로 안전 약속

Michael R. Bromwich 규제국장에게 보내는 서 

신에서, Robert Dudley BP 회장은 멕시코 만에 

서 시추작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면 모 

든 신규 규제 이싱으로 안전을 지키겠노리고 약속 

했다.

Dudley는 이 서신에서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 

고 이후의 BP의 공약은 피해를 입은 멕시코 만 히］

유출 사고에서 얻은 교훈들은 새롭게 강홥된 
한전과 환경표준을 도입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지역의 경제 • 환경 조건의 복구뿐만 아니라 사

고를 통해 배운 운영방식 개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Bromwich 규제국장은 “집행국은 미 대륙붕 외연에서 작업하는 모든 

회시들이 보다 강력해진 새로운 안전 및 환경표준에 부합하도록 위 규제를 도입했 

다. 우리는 히시들이 위 규제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절차와 모범사례를 만 

드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 연방공무원은 BP의 약속은 멕시 

코 만 운영권 회복을 결정하는데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명서에서 BP는 유정에 분출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장치인 이른바 파열방지기 

계(shear rams) 두 세트를 장착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 

도 시굴공까지 기름과 가스유출을 멈출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출방 

지의 적절한 유지와 운영 감시를 위해 독립심사기관과 계약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디-.

유정의 시멘트 테스트 위한 새 규제도 도입

사고가 발생했던 BP의 마콘도(Macondo) 유정에는 분출방지기계가 한 개만 있었 

기 때문에 유출사고시 완전히 기름유출을 막을 수 없었다.

BP는 또한 유정 시출공 봉인 및 표면에서 탄화수소가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 

용하는 시멘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마콘도 유 

정의 부실한 시멘트가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BP는 시멘트 테스트와 

설치시 충분한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시멘트 공급업체인 힐리버튼을 비난했었다. 

BP는 또한 유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된 대응계획을 도입하였다.

James Dupree BP 멕시코 만 지사장은 “BP는 이러한 자발적 행동들은 지난해 사 

고와 유출 이후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및 BP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우리 공약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O


